
-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-

 『2022 GRIT 필수편 (문학)』 정오표 (~04/20)
페이지 이전 내용 수정 사항

문제편 
p.20 본문

꺽쇠 위치 수정
(‘아아!~있었겠는가?’
까지가 [A]입니다.)

문제편 p.100
4번 문제

③ ‘장 승상 댁 부인’을 향한 ‘심청’의 
고마움과 미안함이 드러난다.

[3번 선지 교체]
‘장 승상 댁 부인’과 ‘심청’이의 갈등을 

심화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.

해설편 p.67
4번 문제

③ 해설 교체

③ 장 승상 댁 부인이 떠나려는 심청을 
붙잡으려 하자, 심청은 ‘글’을 짓는다. 그 

글을 보고 장 승상 댁 부인은 “분명 인간의 
인연이 다하여 상제께서 부르시니 네 어이 
피할소냐.”라 말하며 심청이를 놓아 준다. 
따라서 글은 갈등 해결의 매개체 역할을 

한다고 볼 수 있다.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다. 
또한 고전소설에서 갈등 속 대화는 중요하다. 
갈등 속 대화와 갈등 해결에 집중했다면 쉽게 

풀 수 있었다.

해설편 p.59
1번 문항

(문제편 p. 88)
(04/20)

최 씨 부인 등의 내면을 서술하여 
그에 따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

명자의 내면을 서술하여 그에 따른 
반응들을 보이고 있다

해설편 p. 67
4번 문항 

3번 선지 해설
(04/20)

지문에 ‘장 승상 댁 부인’을 향한 
‘심청’의 고마움과 미안함이 드러 
나기는 하지만, 글이 아닌 다른 
부분에서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 
지 않은 설명이다. 

장 승상 댁 부인이 떠나려는 심청을 
붙잡으려 하자, 심청은 ‘글’을 짓는다. 그 

글을 보고 장 승상 댁 부인은 “분명 
인간의 인연이 다하여 상제께서 부르시니 
네 어이 피할소냐.”라 말하며 심청이를 
놓아 준다. 따라서 글은 갈등 해결의 
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. 

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다. 또한 
고전소설에서 갈등 속 대화는 중요하다. 
갈등 속 대화와 갈등 해결에 집중했다면 

쉽게 풀 수 있었다.


